
□ 심사총평

 2026년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초이스」 공모는 유아·어린이·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

족친화형 참여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우수 단체들이 지원하며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기획안이 다수 접수되어 

사업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만 5세 이상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을 전제로, 일반적 아동 공

연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관객 대상에 대한 이해도, 참여 방식의 구체성, 가족 단위 관람에 적합한 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작품은 기획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유아·어

린이 관객에 대한 접근 전략이나 참여 요소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선정에서 제외되었

습니다.

 올해는 인형극, 음악극, 연극, 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고른 수준의 작품이 접수되

었으며, 관객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낸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르적 균형과 사업 취지를 함께 고려한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방향성과 함께 선정된 작품들

이 인천 시민들에게 가족이 함께 예술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지역 공

연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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